
화학기업 재무구조 개선 별로
2002년 9월말 부채비율 130.2% … 제조업 전체는 55.6%p 하락

상장·등록 제조기업들의 2002년 1-9월 경영분석 결과, 기업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으나 화학관련기업들은 별

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장 제조기업(코스닥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포함)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

본)은 130.1%로 2001년 말 185.7%보다 55.6%p 크게 하락했다. 대우자동차의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 등 구조조정이

반영된 데다 수익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을 적극 상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부채비율 200% 이하 기업의 비중은 81.6%로 2001년 말(80.6%)보다 1.0%p 상승하고 부채비율 500% 초과기

업 및 자본잠식기업 비중은 6.4%로 2001년 말 7.7%보다 1.3%p 하락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본)는 33.1%로 2001년 말보다 8.2%p 하락했다. 차입금의

존도가 하락한 기업은 전체의 53.3%로 상승한 기업의 비중보다 크게 나타났다.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1조9000만원 감소한 55조원에 그친 반면, 장기차입금은 77조3000만원으로 2001년 말

102조4000만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장기차입금 위주로 상환함

에 따라 단기차입금 비중은 35.7%에서 41.6%로 높아진 반면, 장기차입금 비중은 58.4%로 낮아졌다.

상장 제조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단위: %)

구 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01 2002.9 2001 2002.9
제조업 185.7 130.1 41.3 33.1
음식료품 155.9 142.7 37.7 33.5
섬유제품 220.4 176.1 48.6 42.0
펄프·종이 187.3 131.7 50.2 40.7
석유정 제·코크스 183.1 181.7 44.6 39.5
화학제 품 148.4 130.2 41.9 39.6
고무· 플래스틱 146.3 135.2 30.3 30.1
비금속광물 154.2 119.7 43.1 37.3
제1차금속 136.1 114.2 41.7 39.2
컴퓨터·사무기기 177.6 165.4 33.9 33.0
기타전기기계 105.4 100.8 29.1 31.1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 106.7 88.9 28.3 25.1
자동차

자동차(대우자동차 제외)
자본잠식

(171.1)
159.4

( 155.3)
69.0

(31.6)
27.4

(24.5)
조선·기타운송장비 248.2 227.1 36.0 34.2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진 가운데 조선·기타운송장비(227.1%)를 제외한 제조업 전

체가 부채비율 200% 이하를 기록했으며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88.9%)는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기업은 대우자동차의 채무면제 및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자본잠식에

서 159.4%로 개선됐으며 차입금의존도도 크게 개선됐다.

석유정제·코크스는 부채비율 181.7%로 1.4%p 낮아진 데 그친 반면, 차입금의존도가 39.5%로 5.1%p 감소했으

며 화학제품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130.2%와 39.6%를, 고무·플래스틱은 135.2%와 30.1%를 각각 기록하면

서 전체 제조업 평균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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